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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왕관을 쓴 작은 괴물

				

			

			
				
					작가:

					수잔나 아스캐렐리

				

			

			
				
					삽화가:

					세실리아 카폴링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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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옛날 옛적에

					머나먼 땅에서

				

			

		

		
			
				
					아주 작은 괴물이 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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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괴물,

					이것은 렌즈를 통해 어떤 것이든 확대할 수 

					있는 기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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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현미경으로 파리를 보면

				

			

			
				[image: ]
			

		

		
			
				
					그것은 아주 큰 파리처럼 보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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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렌즈 밑의 나뭇잎을 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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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모든 혈관이 보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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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현미경으로 이 작은 괴물을 관찰할 때

					과학자들은 그것이 거대한 왕관을 쓰고 

					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…

					얼마나 허망하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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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정말로, 이 괴물은

					매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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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하지만, 그 작은 괴물은 혼자

					 있는 것을 싫어했다.

					누군가를 만나자마자

					그 작은 괴물은 즉시 

					그들에게 달라붙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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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소년, 소녀, 심지어 어른들도 

					이 작은 괴물 때문에 

					짜증이 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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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그들을 기침을 하게 만들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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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그들을 기침을 하게 만들었고

				

			

			
				
					그들의 목구멍을 왕관으로 긁어주곤 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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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왕관을 쓴 괴물은 정말 개구쟁이였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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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의사들과 과학자들은 그괴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, 

					그괴물을 더 친근하고 친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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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그러는 동안, 전 세계 사람들이 왕관을 쓴 

					괴물 만나지 않으려고 피했다. 

					그 작은 괴물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

					짜증나게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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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아이들은 학교나 공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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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08:30AM

				

			

			
				
					01:30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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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06:40PM

				

			

			
				
					08:15PM

				

			

		

		
			
				
					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손을 자주 씻기 시작했다.

					왜냐하면 왕관을 쓴 괴물은 비누와 물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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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사실은, 아이들이 이 상황때문에 

					슬퍼하기 시작했다. 

					그들은 친구들과 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껴안고 싶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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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그러나 조금만 참으면서 모두가 규칙을 존중하고 기다렸다...

				

			

		

	
		
			
				[image: ]
			

		

		
			
				[image: ]
			

			
				
					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했다...

				

			

			
				
					계속...

				

			

			
				
					계속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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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왜냐하면 그 작은 괴물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, 그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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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그 작은 괴물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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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은 괴물은 무해해지고 허영심이 줄어들었다.

					그러자 그 작은 괴물은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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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마침내 아이들은 놀수있고 공원으로 돌아갔다. 그들 중 몇몇이 심지어 

					“야호, 학교!”

					라고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.

				

			

		

	
		
			
				
					모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.

					모두들이 집 밖에 나가 길거리에서 함께 놀고 

					행복하게 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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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“왕관을 쓴 작은 괴물”은 원래 2020년 3월에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이야기다.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직면하고 있었는데, 이것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. 폐쇄되는 동안,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만 했다. 우리는 특히 아이들이 걱정되었다.

					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?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썼다.

					이탈리아어로 번역된 “왕관”은 “코로나”입니다. 우리는 이 왕관을 쓴 작은 괴물을 유추하여 바이러스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. 

					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격리 기간 동안 직면했을지도 모르는 투쟁을 담아내려고 합니다.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었고,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.우리는 또한 이 바이러스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과 과학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.

					이 이야기의 목적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식의 욕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.

				

			

			
				
					
						
							번역가: 유 찬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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